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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흔한증상은다리의갈색반점

이 증상은 당뇨병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날 만큼 가장 흔하다. 주로 다리의 앞쪽 정강이에 작은 원

형의 갈색 반점 같은 것이 생기며 가끔은 팔이나 몸쪽에 생기기도 한다. 반점은 별다른 증상이 없고

다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2년에 걸쳐 점차 없어지지만 새로운 것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피부가 위축되거나 비정상적인 각질(인설)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 외에 정강

이쪽에 잘 생기는 피부질환도 있다. 의학 용어로는 '유지방성 괴사생성' 이라고 한다. 약간 들어가 있지

만 만져보면 단단하고 황갈색 또는 적갈색을 띄며 피부가 반질반질하다. 이 증상 역시 당뇨병환자 중

약 50%에서 나타나고 때로는 당뇨가 발병하기 전에 피부에서 먼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피부∙점막의가려움증

당뇨가 있는 사람은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땀이 잘 나지 않아서 피부가 전조해지기 쉽다. 따라서 매우

가려워지고 특히 가을, 겨울에 증상이 심해진다. 피부건조 이외에도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음부나 항

문 주위에 '칸디다증'이라는 곰팡이가 생겨 가려운 경우가 많다. 

손, 발에많이생기는물집

여자보다 남자에게 흔히 나타난다. 수포는 주로 손, 발에 많이 생기는데 다발성이고 다양한 크기로 발

생한다. 한번 생긴 수포는 피부에 이상이 없어 보이면서 생겼다가 2~5주 안에 딱지를 남기면서 저절

로 좋아지고 흔적도 거의 남지 않는다. 

다리, 발에생긴상처는각별히주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뇨병환자의 다리, 발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리나 발이 헐

어서 잘 낫지 않고 오래가면 심각한 문제다. 당뇨병환자가 다리에 궤양이 생기면 환자 10명 중 1~2명

은 다리 절단을 해야 할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을 만큼 당뇨병성 궤양은 위험하다. 특히 당뇨병으로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무좀이나 발(발톱) 관련 피부질환도 당뇨병환자의 또 다른

적이다. 당뇨병환자의 40~50% 가량이 무

좀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약 25%가 발에 이

상이 생긴다. 클린업피부과 민형근 원장은 "

당뇨병환자에게 무좀 등의 피부질환이 많은

이유는 상 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세균이

잘 번식하기 때문"이라며 "심한 경우 발가락

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무좀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예방과 조기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움 / 클린업피부과 민형근 원장

정리 / 홍지 기자

당뇨병환자는 면역력이 약해 무좀이 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병시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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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는 피부를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에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인슐린은 피부 사과정에도 매

우 큰 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환자의 경우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 쉽다. 면역력이 약해 세균이나 곰

팡이류가 번식하기 쉽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

문에 가려움증도 심해진다. 피부과 전문의 민형근 원장은“피부 변화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당뇨병환자

는 아니지만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만큼 항상 자신의 피부 변화를 눈여겨보는 것이 중

요하다”고말했다. 

최근 과식, 운동부족,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당뇨병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환자 본인도 병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낸다. 당뇨병을

비롯한 혈관장애, 신장질환 등이 피부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로 인해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

서 나의 피부 상태 변화를 살피면 내 몸의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의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

면당뇨로인한피부의변화는어떤것들이있는지살펴보자.

화농성종기, 피부감염등각종피부병

당뇨병이 있으면 여러 종류의 균들로부터 몸

을 지켜내는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세균 감염

이 늘어난다. 특히 종기가 잘 생기고 한번 생

기면 쉽게 곪아 잘 낫지도 않는다. 또한 엉덩

이와 팔다리에 쌀알 크기의 노란 덩어리가 여

러개 튀어나오는 '발진성 황색종'이 나타나기

도 한다. 이외에도 진물이 나고 상처가 곪거나

종기 등이 많이 목격된다. 

피부가딱딱하고두터워지면당뇨의심

목 뒤와 등 위 쪽의 피부가 서서히 두터워지며 딱딱해지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경화부종'이라

고 불리는 이 증상은 차츰 어깨와 상체 쪽으로 번져나간다. 딱딱해진 피부는 손으로 눌 을 때 들어가

지 않으며 주위와 경계도 뚜렷하지 않다. 심한 경우에는 약간 부은 듯이 보이며 배, 팔, 손까지 침범한

다. 이 '경화부종'이 있으면 당뇨 확률이 높으며 경화부종이 있는 당뇨는 치료가 쉽지 않다. 또한 손가

락 주변의 피부가 두터워지며 단단해져 손가락을 움직일 때 불편해지기도 한다. 심해지면 두 손을 합

장해도 손가락 마디가 서로 닿지 않는 정도가 된다. 

당뇨병 돋보기Ⅰ

자꾸 딱딱해지는 피부, 혹시 당뇨?
피부에 나타나는 당뇨 증상

화농성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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